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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야의 소리는 

매달 5일에 원고를 마감합니다. 
원고나 뉴멕시코주 소식에 관한 기사를 보내시거나 

광고를 요청하실 분은 마감 전까지 

권구자 부장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도네이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흑백: 1/8 페이지-$20, 1/4 페이지-$40

칼라: 1/8 페이지-$35, 1/4 페이지-$70, 1/2 페이지-$200

담당Contact: 권구자 Kucha Choy 505-553-1009, 

voiceofnm@gmail.com

편집위원: 이철수, 김채원, Joshua shin

§Voice in the Wilderness§
601 Tyler Road, NE

Albuquerque, NM 87113

윤성열 목사 연설문 
Speech of Rev. Sung Y.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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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멕시코주 한인회 활동

5월 15일 아시안 페스티벌

일본 지진 피해 성금 전달

만두바자회

A-1
한국식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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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회 모임

-에세이-

마음을 지금, 여기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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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동 한그릇 ... -  
구리 료헤이

해마다 섣달 그믐날이 되면 우동집으로서는 일년 중 가장 

바쁠 때이다. 북해정(北海亭)도 이날만은 아침부터 눈코

뜰새 없이 바빴다. 보통 때는 밤 12시쯤이 되어도 거리

가 번잡한데 그날만큼은 밤이 깊어질수록 집으로 돌아가

는 사람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10시가 넘자 북해정의 

손님도 뜸해졌다.

사람은 좋지만 무뚝뚝한 주인보다 오히려 단골손님으로부

터 주인 아줌마라고 불리우고 있는 그의 아내는 분주했던 

하루의 답례로 임시종업원에게 특별상여금 주머니와 선물

로 국수를 들려서 막 돌려보낸 참이었다.

마지막 손님이 가게를 막 나갔을 때, 슬슬 문앞의 옥호

(屋 )막을 거둘까 하고 있던 참에, 출입문이 드르륵하고 

힘없이 열리더니 두명의 아이를 데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

다. 6세와 10세 정도의 사내애들은 새로 준비한 듯한 트

레이닝차림이고, 여자는 계절이 지난 체크무늬 반코트를 

입고 있었다.

" 어서오세요!" 라고 맞이하는 여주인에게, 그 여자는 머

뭇머뭇 말했다.

" 저..... 우동...... 일인분만 주문해도 괜찮을까

요......" 뒤에서는 두 아이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쳐다

보고 있었다. " 네..... 네. 자, 이쪽으로." 난로 곁의 

2번 테이블로 안내하면서 여주인은 주방 안을 향해, " 

우동, 1인분!" 하고 소리친다. 주문을 받은 주인은 잠깐 

일행 세 사람에게 눈길을 보내면서, " 예!" 하고 대답하

고, 삶지 않은 1인분의 우동 한 덩어리와 거기에 반덩어

리를 더 넣어삶는다.

둥근 우동 한 덩어리가 일인분의 양이다. 손님과 아내에

게 눈치 채이지 않은 주인의 서비스로 수북한 분량의 우

동이 삶아진다. 테이블에 나온 가득 담긴 우동을 가운데 

두고, 이마를 맞대고 먹고있는 세 사람의 이야기 소리가 

카운터 있는 곳까지 희미하게 들린다. " 맛있네요." 라는

형의 목소리. " 엄마도 잡수세요." 하며 한 가닥의 국수

를 집어 어머니의 입으로 가져가는 동생.

이윽고 다 먹자 150엔의 값을 지불하며, " 맛있게 먹었

습니다.." 라고 머리를 숙이고 나가는 세 모자에게 " 고

맙습니다, 새해엔 복많이 받으세요!." 라고 주인 내외는 

목청을 돋워 인사했다.

신년을 맞이했던 북해정은 변함없이 바쁜 나날 속에서 한

해를 보내고, 다시 12월31일을 맞이했다. 전해 이상으로 

몹시 바쁜 하루를 끝내고, 10시를 막 넘긴 참이 어서 가

게를 닫으려고 할 때 드르륵, 하고 문이 열리더니 두 사

람의 남자아이를 데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다. 여주인은 

그 여자가 입고 있는 체크무늬의 반코트를 보고, 일년 전 

섣달 그믐날의 마지막 그 손님들임을 알아보았다.

" 저..... 우동..... 일인분입니다만..... 괜찮을까요?"

" 물론입니다. 어서 이쪽으로 오세요." 여주인은 작년과 

같은 2번 테이블로 안내하면서, " 우동 일인분!" 하고 

커다랗게 소리친다. "네엣! 우동 일인분." 라고 주인은 

대답하면서 막 꺼버린 화덕에 불을 붙인다. "저 여보, 서

비스로 3인분 내줍시다. 조용히 귀엣말을 하는 여주인에

게 " 안돼요. 그런 일을 하면 도리어 거북하게 여길 거

요." 라고 말하면서 남편은 둥근 우동 하나 반을 삶는다.

" 여보, 무뚝뚝한 얼굴을 하고 있어도 좋은 구석이 있구

료." 미소를 머금는 아내에 대해, 변함없이 입을 다물고 

삶아진 우동을 그릇에 담는 주인이다.

테이블 위의 한 그릇의 우동을 둘러싼 세 모자의 얘기소

리가 카운터 안과 바깥의 두 사람에게 들려온다. " 

으..... 맛있어요....." " 올해도 북해정의 우동을 먹게

되네요?" " 내년에도 먹을 수 있으면 좋으련만....." 다 

먹고, 150엔을 지불하고 나가는 세사람의 뒷모습에 주인 

내외는, "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날 

수십번 되풀이했던 인삿말로 전송한다.

Com pany 
R ealtors

최 귀 분

∎Office: 505-828-1366

∎Fax: 505-828-0773

∎Cell: 505-249-8686

∎E․mail: guiboon@ms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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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버커키 한인 천주교 공동체
이사헌 회장 
기도 월 모임
§매월 세 번째주 금요일 오후 7:00 pm
§장소: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
 2621 Vermont St NE, Albuquerque, NM 
(505-271-8031)
 
뉴멕시코 성결교회
전종철 목사님 
주일예배 §시간: 오후 1:00 pm
새벽기도 §시간: 5:30 am (매일)
§장소: 2801 Lomas Blvd NE, Albuquerque, NM 87106     
        (505) 238-3551  

로스 알라모스 교회 (Los Alamos, Santa Fe)
노강국 목사님 
주일예배 1부 §시간: 11:30 am
§장소: White Rock 장로교회 (Los Alamos)
       310 Rover Blvd. Los Alamos, NM 87544
주일예배 2부 §시간: 2:00 pm 
§장소: Westminster 장로교회 (Sante Fe)
       841 West Manhattan Ave. Santa Fe, NM
매달 넷째 주일은 연합예배입니다.
§시간: 11:30 am
§장소: White Rock 장로교회 (Los Alamos)
       310 Rover Blvd. Los Alamos, NM 87544

라스 크루세스 침례교회 (Las Cruces)
박종인 목사님  
주일예배 §시간: 11:00 am
§장소: 1441 East Mesa. Las Cruces, NM 88011
목요일 6:00 pm 기도회 모임이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
김의석 목사님 
주일예배 §시간: 오후 2:00 pm
새벽기도회 §6:00 am (Mon-Fri) 
성경공부 §매주 월요일 10:30 am (한인회관)
§장소: 12120 Copper Ave., NE, Albuquerque, NM 87123  
           (505) 903-2297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Albuquerque)
김기천 목사님  
주일예배 (Worship) §11:00 am (Sunday) 
어린이 영어예배 (Youth Service in English)
§11:00 am (Sunday)
새벽기도회 §5:30 am (Mon-Fri) §6:00 am (Sat.)

화밍톤 한미 침례교회 (Farmington)
신경일 목사님  
주일예배
§시간: 12:00 am (한국어 예배) 1:00 pm (Indian 영어예배)
§장소: San Juan Baptist Assoc.
1010 Ridgeway pl., Farmington NM 87401 
505-453-5461 
 
알버커키 한미 침례교회
윤성렬 목사님 
주일예배 §시간: 오전  9:00 am §시간: 오전 11:00 am
주일학교§시간: 오전 11:00 am 
§장소: 3315 Tower Rd, SW, Albuquerque, NM (505) 
238-3551 
 
클로비스 순복음 교회 
§시간:  
§장소: 405 N. Connelly St, Clovis (575)-762-4510

그 다음해의 섣달 그믐날 밤은 여느 해보다 더욱 장사가 

번성하는 중에 맞게 되었다. 북해정의 주인과 여주인은 

누가 먼저 입을 열지는 않았지만 9시 반이 지날 무렵부

터 안절부절 어쩔 줄을 모른다.

10시를 넘긴 참이어서 종업원을 귀가시킨 주인은, 벽에 

붙어 있는 메뉴표를 차례차례 뒤집었다. 금년 여름에 값

을 올려 ''우동 200엔''이라고 씌어져 있던 메뉴표가 

150엔으로 둔갑하고 있었다.

2번 테이블 위에는 이미 30분 전부터 < 예약석> 이란 팻

말이 놓여져 있다. 10시반이 되어, 가게 안 손님의 발길

이 끊어지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기나 한 것처럼, 모자 세 

사람이 들어왔다.

형은 중학생 교복, 동생은 작년 형이 입고 있던 잠바를 

헐렁하게 입고 있었다. 두 사람 다 몰라볼 정도로 성장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의 엄마는 색이 바랜 체크 무늬 반코

트 차림 그대로였다.

" 어서 오세요!" 라고 웃는 얼굴로 맞이하는 여주인에게, 

엄마는 조심조심 말한다.

" 저..... 우동.....2인분인데도..... 괜찮겠죠."

" 넷..... 어서 어서. 자 이쪽으로." 라며 2번 테이블로 

안내하면서, 여주인은 거기 있던 < 예약석> 이란 팻말을 

슬그머니 감추고 카운터를 향해서 소리친다.

" 우동 이인분!" 그걸 받아, " 우동 이인분!" 이라고 답

한 주인은 둥근 우동 세 덩어리를 뜨거운 국물속에 던져

넣었다.

두 그릇의 우동을 함께 먹는 세모자의 밝은 목소리가 들

리고, 이야기도 활기가 있음이 느껴졌다. 카운터 안에서, 

무심코 눈과 눈을 마주치며 미소짓는 여주인과, 예의 무

뚝뚝한 채로 응으, 하며 고개를 끄덕이는 주인이다.

" 형아야, 그리고 쥰(淳)아..... 오늘은 너희 둘에게 엄

마가 고맙다고 인사하고 싶구나." " .... 고맙다니

요..... 무슨 말씀이세요?" " 실은, 돌아가신 아빠가 일

으켰던 사고로, 여덟명이나 되는 사람이 부상을 입었잖

니. 보험으로도 지불할 수 없었던 만큼을, 매월 5만엔씩 

계속 지불하고 있었단다."" 음---- 알고 있어요." 라고 

형이 대답한다.

여주인과 주인은 몸도 꼼짝 않고 가만히 듣고 있다. " 

지불은 내년 3월까지로 되어 있었지만, 실은 오늘 전부 

지불을 끝낼 수 있었단다." " 넷! 정말이에요? 엄마!"

" 그래, 정말이지. 형아는 신문배달을 열심히 해주었고, 

쥰이 장보기와 저녁 준비를 매일 해준 덕분에, 엄마는 안

심하고 일할 수 있었던 거란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회사로부터 특별수당을 받았단다. 그것으로 지불을 

모두 끝마칠 수 있었던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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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형! 잘됐어요! 하진만, 앞으로도 저녁 식사 준

비는 내가 할 거예요." " 나도 신물배달, 계속할래요. 

쥰아! 힘을 내자!" " 고맙다. 정말로 고마워." 형이 눈

을 반짝이며 말한다. " 지금 비로소 얘긴데요, 쥰이하고 

나, 엄마한테 숨기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요..... 

11월 첫째 일요일, 학교에서 쥰이의 수업 참관을 하라고 

편지가 왔었어요.

그때, 쥰은 이미 선생님으로부터 편지를 받아놓고 있었지

만요. 쥰이 쓴 작문이 북해도의 대표롤 뽑혀, 전국 콩쿠

르에 출품되게 되어서 수업참관 일에 이 작문을 쥰이 읽

게 됐대요.

선생님이 주신 편지를 엄마에게 보여드리면..... 무리해

서 회사를 쉬실 걸 알기 때문에 쥰이 그걸 감췄어요. 그

걸 쥰의 친구들한데 듣고..... 내가 참관일에 갔었어요." 

" 그래..... 그랬었구나..... 그래서."

" 선생님께서, 너는 장래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라는 

제목으로, 전원에게 작문을 쓰게 하셨는데, 쥰은 < 우동 

한그릇> 이라는 제목으로 써서 냈대요. 지금부터 그 작문

을 읽어드릴께요.

우동 한그릇 이라는 제목만 듣고, 북해정에서의 일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쥰 녀석 무슨 그런 부끄러운 얘

기를 썼지! 하고 마음 속으로 생각했죠. 작문은..... 아

빠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많은 빚을 남겼다는 것, 엄

마가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 

내가 조간석간 신문을 배달하고 있다는 것 등..... 전부 

씌어 있었어요. 그리고 12월 31일 밤 셋이서 먹은 한 그

릇의 우동이 그렇게 맛있었다는 것..... 셋이서 다만 한 

그릇밖에 시키지 않았는데도 우동집 아저씨와 아줌마는, 

고맙습니다! 새해엔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큰 소리로 

말해 주신 일. 그 목소리는..... 지지 말아라! 힘내! 살

아갈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요. 

그래서 쥰도, 어른이 되면, 손님에게 힘내라! 행복해라! 

라는 속마음을 감추고, 고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 제일의 우동집 주인이 되는 것이라고, 커다란 목소

리로 읽었어요."

카운터 안쪽에서, 귀를 기울이고 있을 주인과 여주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카운터 깊숙이에 웅크린 두 사람

은, 한장의 수건 끝에 서로 잡아당길 듯이 붙잡고, 참을 

수 없이 흘러나오는 눈물을 닦고 있었다.

" 작문 읽기를 끝마쳤을 때 선생님이, 쥰의 형이 어머니

를 대신해서 와주었으니까, 여기에서 인사를 해달라고 해

서....."

" 그래서 형아는 어떻게 했지?"

" 갑자기 요청받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말이 안 나왔지

만.... 여러분, 항상 쥰과 사이좋게 지내줘서 고맙습니

다.....동생은 매일 저녁식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럽활동 도중에 돌아가니까, 폐를 끼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동생이 < 우동 한그릇> 이라고 읽기 시

작했을 때... 나는 처음에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가슴을 펴고 커다란 목소리로 읽고 있는 동생을 

보고 있는 사이에, 한 그릇의 우동을 부끄럽다고 생각하

는 그 마음이 더 부끄러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때..... 한 그릇의 우동을 시켜주신 어머니의 용기를 잊

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형제가 힘을 합쳐, 어머

니를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쥰과 사이좋게 

지내 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차분하게 서로 손을 잡기도 하고, 웃다가 넘어질 듯이 어

깨를 두드리기도 하고, 작년까지와는 아주 달라진 즐거운 

그믐날밤의 광경이었다.

우동을 다 먹고 300엔을 내며 ''잘 먹었습니다.''라고 

깊이 깊이 머리를 숙이며 나가는 세 사람을, 주인과 여주

인은 일년을 마무리하는 커다란 목소리로, ''고맙습니다! 

새해엔 복 많이 받으세요!''라며 전송했다.

Japanese Food

& Korean Food

ICHIBAN 
J a p a n e s e  R e s t a u r a n t

Phone (505)899-0095
www.ichiban-alb.com
10701 Coors Blvd. NW Albuquerque NM 
8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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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일년이 지나----

북해정에서는, 밤 9시가 지나서부터 < 예약석> 이란 팻

말을 2번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기다리고 기다렸지만, 

그 세 모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 해에도, 또 다음 해에도, 2번 테이블을 비우고 기

타렸지만, 세 사람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북해정은 장사가 번성하여, 가게 내부수리를 하게 되자, 

테이블이랑 의자도 새로이 바꾸었지만 그 2번 테이블만

은 그대로 남겨두었다. 새 테이블이 나란히 있는 가운데

에서, 단 하나 낡은 테이블이 중앙에 놓여 있는 것이다.

" 어째서, 이것이 여기에?" 하고 의아스러워 하는 손님에

게, 주인과 여주인은 < 우동 한그릇>의 일을 이야기하고, 

이 테이블을 보고서 자신들의 자극제로 하고 있다, 어느 

날인가 그 세 사람의 손님이 와줄지도 모른다, 그때 이 

테이블로 맞이하고 싶다, 라고 설명하곤 했다.

그 이야기는, ''행복의 테이블''로써, 이 손님에게서 저 

손님에게로 전해졌다. 일부러 멀리에서 찾아와 우동을 먹

고 가는 여학생이 있는가하면, 그 테이블이 비길 기다려 

주문을 하는 젊은 커플도 있어 상당한 인기를 불러 일으

켰다.

그리고나서 또, 수년의 세월이 흐른 어느해 섣달 그믐의 

일이다. 북해정네는, 같은 거리의 상점회 회원이며 가족

처럼 사귀고 있는 이웃들이 각자의 가게를 닫고 모여들고 

있었다.

북해정에서 섣달 그믐의 풍습인 해넘기기 우동을 먹은 

후, 제야의 종소리를 들으면서 동료들과 그 가족이 모여 

가까운 신사(神社)에 그해의 첫 참배를 가는 것이 5, 6

년 전부터의 관례가 되어 있었다.

그날 밤도 9시 반이 지나 생선가게 부부가 생선회를 가

득 담은 큰 접시를 양손에 들고 들어온 것이 신호라도 

되는 것처럼, 평상시의 동료 30여명이 술이랑 안주를 손

에 들고 차례차례 모여들어 가게안의 분위기는 들떠 있었

다.

2번 테이블의 유래를 그들도 알고 있다. 입으로 말은 안

해도 아마, 금년에도 빈 채로 신년을 맞이할 것이라고 생

각했지만 ''섣달 그믐날 20시 예약서''은 비워둔 채 비

좁은 자리에 전원이 조금씩 몸을 좁혀 앉아 늦게 오는 

동료를 맞이했다.

우동을 먹는 사람, 술을 마시는 사람, 서로 가져온 요리

를 손을 뻗히는 사람, 카운터 안에 들어가 돕고 있는 사

람, 멋대로 냉장고를 열고 뭔가 꺼내고 있는 사람등 등으

로 떠들썩하다.

바겐세일 이야기, 해수욕장에서의 에피소드, 손자가 태어

난 이야기 등, 번잡함이 절정에 달한 10시 반이 지났을 

때, 입구의 문이 드르륵 하고 열렸다. 몇 사람인가의 시

선이 입구로 향하며 동시에 그들은 이야기를 멈추었다.

오바를 손에 든 정장 슈트차림의 두 사람의 청년이 들어

왔다. 다시 애기가 이어지고 시끄러워졌다. 여주인이 죄

송하다는 듯한 얼굴로 " 공교롭게 만원이어서"라며 거절

하려고 했을 때 화복 (일본옷) 차림의 부인이 깊이 머리

를 숙이며 들어 와서, 두청년 사이에 섰다.

가게 안에 있는 모두가 침을 삼키며 귀를 기울인다.

화복을 입은 부인이 조용히 말했다.

" 저..... 우동..... 3인분입니다만..... 괜찮겠죠."

그 말을 들은 여주인의 얼굴색이 변했다. 십수년의 세월

을 순식간에 밀어 젖히고, 그 날의 젊은 엄마와 어린 두 

아들의 모습이 눈앞의 세 사람과 겹쳐진다.

카운터 안에서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고 있는 주인과, 방

금 들어온 세 사람을 번 갈아 가리키면서,

" 저.... 저..... 여보!"하고 당황해 하고 있는 여주인에

게 청년 중 하나가 말했다.

" 우리는, 14년 전 섣달 그믐날 밤, 모자 셋이서 일인분

의 우동을 주문했던 사람입니다. 그때의 한 그릇의 우동

에 용기를 얻어 세 사람이 손을 맞잡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후, 우리는 외가가 있는 시가현으로 이사했습니다. 저

는 금년,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교오또(東都)의 대

학병원에 소아과의 병아리 의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4월부터 삿뽀로의 종합병원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

다.

그 병원에 인사도 하고 아버님 묘에도 들를 겸해서 왔습

니다. 그리고 우동집 주인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교오또의 

은행에 다니는 동생과 상의해서, 지금까지 인생 가운데에

서 최고의 사치스러운 것을 계획했습니다.....

그것은, 섣달 그믐날 어머님과 셋이서 삿뽀로의 북해정을 

찾아와 3인분의 우동을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듣고 있던 여주인과 주인의 눈에서 왈

칵 눈물이 넘쳐 흘렀다.

입구에 가까운 테이블에 진을 치고 있던 야채가게 주인

이, 우동을 입에 머금은 채 있다가 그대로 꿀꺽하고 삼키

며 일어나, 

" 여봐요 여주인 아줌마! 뭐하고 있어요! 십년간 이 날을 

위해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기단린, 섣달 그믐날 10시 

예약석이잖아요, 안내해요. 안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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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채가게 주인의 말에 번뜩 정신을 차린 여주인은, 

" 잘 오셨어요... 자 어서요.... 여보! 2번 테이블 우동 

3인분!"

무뚝뚝한 얼굴을 눈물로 적신 주인, 

" 네엣! 우동 3인분!"

예기치 않은 환성과 박수가 터지는 가게 밖에서는 조금전

까지 흩날리던 눈발도 그치고, 갓 내린 눈에 반사되어 창

문의 빛에 비친 <북해정> 이라고 쓰인 옥호막 이 한 발 

앞서 불어 제치는 정월의 바람에 휘날리고 있었다.

내가 좋아 하는 

음악들,  PAR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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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이도 화장품
윤상옥 (Beauty Advisor)

H: 890-4018
B: 883-5900

Dillard's 
2100 Louisiana Blvd Ne Ste 155

Albuquerque, NM 87110

축 개업
Hair & Co.

5901 Wyoming Blvd NE Suite T
Albuquerque, NM 87109

(505) 797-8087

12년간 축적된 Hair Stylist
Haircut, Color, Other Chemical Service 
(New Clients 15% Off)

Hair Cut & Style

Shampoo & Style

Conditioning Treatment

Color service

Foil Highlight or Lowlight

Permanent Wave & Style

Permanet Hari Straightening

Wax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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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고장의 야생화

 선인장 

트리 쵸야 (Tree Cholla) 선인장

1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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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릭커리 페어(Prickly Pear) 선인장 

 3.    . 

 4.   

 5.      . 
   

고슴도치 선인장(Simpson’s Hedgehog Cactus)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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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 이 난은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등록하실 분은 505-553-1009나 kuchachoy@q.com으로 연락주세요

알버커키알버커키알버커키

AlbuquerqueAlbuquerqueAlbuquerque

한국식품점 
Korean Grocery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건강식품 Health Food

공인회계사 CPA

리커스토어 Liquors

모텔 Hotel/Motel

부동산 Realtors 

이준 June Lee:
Ready Real Estate
(505-730-6178)

세탁소 Dry Cleaners

신발 Shoes 

의류 Clothes 

이발소 미장원 Hair Cut

종교 Church 

주택융자 Loan Officer

치과 D ental Clinic

커피 재료 Coffee 

태권도 TaeKwonDo

한의사 Acupuncture 

 

 

화랑 Gallery 

화원 원예 Nursery

  사진관 Star Image 6600 

Menaul Blvd. C-4 Abq, 
NM 87110 
(505)883-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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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룩 시장 
FLEA 

MARKET
*** 이 난은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광고하실 분은 
505-553-1009나 kuchachoy@q.com으로 

연락주세요 ***

중재서비스

A D R-Mediaition Service

리오란초 리오란초 리오란초 

Rio RanchoRio RanchoRio Rancho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리커스토어 Liquors

클로비스 Clovis클로비스 Clovis클로비스 Clovis
종교 Church 

로스 알라모스 로스 알라모스 로스 알라모스 

Los AlamosLos AlamosLos Alamos

건강식품 Health Food

종교 Church 

산타페 Santa Fe산타페 Santa Fe산타페 Santa Fe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종교 Church 

겔럽 Gallup겔럽 Gallup겔럽 Gallup
신발 Shoes 

모텔 Hotel/Motel 

라스크루세스 Las 라스크루세스 Las 라스크루세스 Las 
CrucesCrucesCruces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공인회계사 ACC

카페/ 선물 Cafe/Gift

병원 Clinic

종교 Church 

화밍톤 Farmington화밍톤 Farmington화밍톤 Farmington
종교 Church 

가게 Store 

사고/팔고

 

정보마당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 이 난은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등록하실 분은 505-553-1009나 kuchachoy@q.com으로 연락주세요



광야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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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버커키 박영숙 화가(www.youngsookpark.com)와 김수영 화가(www.geocities.com/hongsooyoungstudio)의 작품들입니다. 

                

                     To:

stamp here 

61 cent 우표 
붙인 후 반으로 
접어서 발송

Korean American Association of New  Mexico

뉴멕시코주 한인회
9607 Menaul B lvd., N E,  
A lbuquerque, N M  87112

(505) 271-1777 w w w .kaanm.com


